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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쌀의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조사료 자급률이 80%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논

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현실이다. 밭작물에 비해 논에서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사료용 벼와 월동이 

가능한 사료용밀을 재배할 경우 조사료 연중 생산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본 시험은 중부지역에서 사료용 벼와 사료용 밀의 

이모작 생산성 최대화를 위한 작부체계 개발 연구에 필요한 사료용 밀의 수확시기에 따른 수량 및 사료가치 변화를 구명하고

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벼 재배시험 포장에서 실시하였다. 사료용 밀 품종은 ‘청우’(조숙종)와 ‘태

우’(만숙종)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 10월 22일에 사료용 벼 후작으로 22kg/10a로 산파하였다. 시비는 N-P2O5-K2O=11.83- 

7.4-3.9kg/10a를 질소는 기비와 추비(50:50)로 나누어 주고, 인산과 가리는 전량 기비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재배 방법은 농

촌진흥청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파종 후 164일에 되는 날(2020년 4월 2일)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8회에 걸쳐 1m2면적의 지

상부를 채취하여 생체중을 측정하고 그 중 1kg을 잎, 줄기, 이삭으로 나누고 70°C에서 5일 건조 한 후 건물중을 측정하여 부위

별 비율과 건물수량을 산출하였고, 수확기인 2020년 5월 15일(조기수확)과 5월 25일(적기수확)에는 사료가치 분석을 위해 

60°C에서 48시간 건조시킨 총체와 잎, 줄기, 이삭으로 것을 각각 분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회분, 조단백질(CP), 중성

세재불용섬유소(NDF), 산성세재불용섬유소(ADF) 분석을 의뢰하였다.

[결과 및 고찰]

벼의 이앙적기 시기를 맞추기 위해 5월 14일에 조기 수확한 경우와 적기 수확인 5월 25일에 수확한 사료용 밀의 건물수량을 

비교해 보았다. 조숙중인 ‘청우’는 5월 14일과 5월 25일 수확한 건물수량이 각각 14.1, 15.5 t/ha였고, 만숙중인 태우는 13.7, 

14.5 ton/ha으로 조기수확 했을 때 건물수량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품종간과 시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청우’는 4월 2일에 잎 비율이 44.5%, 줄기 비율이 55.5%였으며, 이후 잎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5월 14일과 5월 25일

에 잎, 줄기, 이삭 비율이 각각 13.4-55.5-31.1%, 9.9-54.3-35.8%로 나타났다. ‘태우’는 4월 2일에 잎이 53.7%, 줄기가 46.3%로 

잎의 비율이 더 높았다가 이후 잎의 비율은 감소하고 줄기 비율은 증가하여 5월 14일과 5월 25일에 잎, 줄기, 이삭 비율이 

25.6-50.3-24.1%, 13.8-58.5-27.7%로 나타났다. 5월 14일과 5월 25일 수확한 총체의 사료가치 분석결과 ‘청우’는 회분 함량은 

차이가 없었으며, CP, NDF, ADF 함량은 수확일이 늦어졌을 때 감소하였고, TDN함량은 높아졌다. 부위별로는 잎, 줄기, 이삭 

모두 수확일이 늦어졌을 때 CP 함량이 감소하였고, NDF와 ADF 함량은 잎과 줄기에서는 증가한 반면 이삭에서 감소되어 총

체의 추세와 유사하였다. TDN 함량은 이삭에서만 증가되어 총체의 추세와 유사하였는데, 이삭 비율이 수확일이 늦을 때 높아

져 총체의 NDF, ADF, TDN 함량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태우’는 수확일에 따라 회분, ADF, TDN 함량은 차이가 

없었으며, CP와 NDF 함량은 5월 25일에 감소하였다. 부위별 사료가치 분석 결과 수확일이 늦었을 때 모든 부위에서 CP 함량

이 감소하였고, NDF 함량은 잎에서 증가하고, 줄기는 변화가 없었으며, 이삭은 감소하였고, ADF와 TDN 함량은 ‘청우’와 동

일한 경향을 보였다. 부위별 사료용 밀의 건물수량이 조기수확과 적기수확 간의 유의성 차이가 없고, 조단백질 함량은 조기 

수확에서 더 뛰어났으며 다른 사료가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료용 벼의 이앙기와의 경합기간을 피할 수 있는 5월 14일

이 사료용 밀 수확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연차를 반복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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